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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산업부가 실시한 ‘2013년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’ 결과, 방만 경영을

지적 받아온 일부 공기업들이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분류

ㅇ 해당 기업들을 ‘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’으로 선정함으로써 부실을

가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동 조사는 국내 기업들의 장기적인 사회공헌 노력을 파악하기 위한

비재무적 지표에 대한 평가로, 재무적인 성과는 평가 대상에 미포함

ㅇ ‘비전․환경경영․지역사회 공헌․지배구조․작업장․윤리경영․

고객․협력업체’ 등 8개 영역에서의 지난 해(’12년) 성과를 점검

□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과도한 부채 및 방만 경영에 대한

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

ㅇ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산하 공기업의 부채 감축 등

방만 경영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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